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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VR·AR제작거점센터
강원도 XR 콘텐츠 요람으로 우뚝

강원정보문화진흥원(원장 김흥성)이 운영하는 ‘강원VR·AR제작거

점센터’가 강원도 XR(확장현실) 콘텐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

해 공모한 지역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지난 4월 춘천 서면에 약 890㎡ 규모의 강원 거점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XR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원 거점센터에는 2022년까지 총 79억 원(국비 39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24억 원)을 투입해 X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시설 대여, 

제작비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진행 중이다.

거점센터는 XR 관련 최신 장비(HMD, 360°카메라, 3D 스캐너 등)와 

시설(콘텐츠 개발실, 테스트 베드룸, 모션캡처 스튜디오, 버추얼 유

튜버룸)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에 소재한 XR 관련 기업 또는 창업자

는 누구나 장비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XR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강원도 특화산업인 의료, 레저·휴양 

분야 XR 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제

작비를 지원해 XR 콘텐츠를 제작 또는 상용화해 실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으로 2년간 15개 기업을 

지원했다.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강원도 XR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교육은 60명 

수료를 목표로 한다. 전문교육은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

스, 관동대학교 등 세 곳의 교육장에서 100명 수료를 목표로 진행하

고 있다. 

또 ‘XR 콘텐츠 퍼블리싱 지원사업’을 통해 강원지역 XR 기업의 홍

보마케팅을 돕는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에 홍보물 제작, 미디어 광

고, SNS,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거점센터는 이와 별개로 ‘강원메타버스산업협의회’를 구축해 강원

지역 XR 기업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원지역 XR 

관련 산·학·관 협력을 통해 신사업 발굴, 기술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흥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은 “최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강원도의 XR 

콘텐츠 기업들도 신속하게 대처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

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스마트토이비즈센터, 강원콘텐츠코리아랩, 

강원음악창작소, 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 로봇관을 운영하며 강원

도 정보문화 산업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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